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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정책硏,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

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 이슈브리프 발표 

 

 

아산정책연구원은 6월 24일(목),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의 이슈브리프 ‘노동당 규약 개정에 나타

난 김정은 위원장의 정책구상:  남조선 혁명론 유지, 권력집중, 그리고 내부결속’을 발표했다. 

이 이슈브리프는 지난 6월 그 전문(全文)이 입수된 『조선노동당 규약』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

부에서 평가하는 대로 정말 북한이 ‘남조선 혁명론’을 폐기했는지의 여부를 포함하여 규약 개

정 내용에서 시사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내외 정책구상을 살펴보고 있다.  

 

차두현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금년 1월의 조선 노동당 규약 개정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

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남조선 혁명론’의 폐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체적

인 맥락을 간과한 것이고,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

을 달성하겠다는 북한의 목표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이용한 통일

전선 전술은 더욱 정교화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차 수석연구위원은 오히려 북한의 노동

당 규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남조선 혁명론’의 포기가 아니라 김정은으로의 권력집

중과 북한 내부결속의 강화 시도라고 평가하였다. 그에 따르면 노동당 규약 개정을 통해 김정

은 위원장은 비서와 ‘제1비서’ 위에 위치하는 ‘총비서’로서의 초월적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2010년 노동당 규약 개정시 삭제되었던 ‘공산주의’란 단어를 부활시킴으로써 북한이 당면

한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내와 정신무장을 촉구함으로써 난국을 타개하려는 김

정은 위원장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 차 수석연구위원의 해석이다. 

 

차두현 박사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태도나 정책에 대한 차분한 

평가와 대비이지 희망적 사고의 반영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에 따라 (1) 조기 남북관

계 진전의 강박관념을 벗어난 호흡조절, (2) 한미 연합훈련의 정상적 진행 등 북한의 착시(錯視)

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실행, (3) 대북정책에 대한 우리 사회 내부의 소통과 숙의 기반 확대 

등을 제언하였다. 

 

* 보고서 관련 문의: 차두현 수석연구위원 02)3711-7310, 21lancer@asaninst.org  
 

아산정책연구원은 객관적이면서 수준 높은 공공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연구기관이다. 한반도, 동

아시아, 그리고 지구촌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과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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